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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ZOPFI(이태리) 

 ① 창 업 : 1869년, 스위스 출신의 Joachim Zopfi-Abeli씨에 의해서 창업되었

다. 밀라노 북경 50km의 섬유산지 Bergamo에 있으며 70km정도 

떨어져 스위스 국경이 있다. 정식명 Zopfi Tessile S.p.A. 

 ② 업 태 : 면방직, 직포만 견학하였다. 다품종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어패

럴, 가정용, 산업용 직물의 수주생산만을 하고 있다. 부인용 셔

츠지가 중심이다. 

 ③ 규 모 : (방적)         (직포)       종업원 

19,344추       202대        400명 

 ④ 생 산 :110~120만m/월 

 ⑤ 설 비 : 

(직포공장) 

정  경 : Schlafhorst 3대(크릴은 이태리제), 600m/min 

가  호 : Sucker 1대, 220cm 폭, 40m/min 

자체가호는 80%이며, 나머지는 임가호함.  

통  경 : Uster 3대, 자동기는 없다. 

1올씩 손으로 끼우며, 6시간에 4,000올/1명 

직  포 : 계 202대 

 Somet SM 93 ① 레피어 64대, 210cm 폭, 20매 도비, 위 

4색, 380rpm 

직기빔 아래에 원형구멍이 3개 있어 공조가 위에

서 아래로 되며, 블로우 클리너는 Sohler제, 편측에



만 8개의 노즐이 있다. 

다품종이나 효율이 양호하다. 

 Somet SM 92 ② 레피어 90대, 190cm, 도비장치, 위 4색 

 Sulzer③ -Ruti SWH EPDI 48eo, 153in 폭 2pick 

②와 ③의 방은 다양재, 다품종 때문인지 능률은 그다

지 좋지 않았다. 

검  단 : Simsat 5대, 검사법은 슬라이드 이동하는 의자에 앉아

서 포결점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있었다. 검단기 뒤에 

오버록 봉제기가 있었고 앞에는 대형 권취장치가 달

려 있었다. 

 

 ⑥ 조  업 : 1일 24시간, 주 7일 연간 330일→8,000hr 

직포 종업원 220명 

 ⑦ 코스트 : 임금 년간 300만엔/명 

 ⑧ 전  략 : 다품종·소로트·단납기 대응으로 언제나 90~100 품종이 걸려 있

으며, 부인용 셔츠지에 주력 

 ⑨ 질 의 : 

Q : 생산품종이 매우 많은데, 모두 수주인가? 

A : 100% 수주이며 부인용 셔츠지에 주력을 쏟고 있다. 언제나 

90~100 품종이 걸려 있으며, 작년에는 경위합하여 연간 600

종의 실을 사용하였다. 소재도 면, 폴리에스터, 나일론, 비

스코스 SF, 폴리노직, 마 등 여러가지이다. 월에 305본의 빔

을 걸고 있으니까 평균 18일간씩 걸려 있게 된다. 하루에 

품종이 다른 빔을 20개 정도 감는다. 



 

Q : 원사마련은? 

A :자체생산원사는 면사 50%이고 나머지는 모두 구입하고 있다. 

SNTA사가 생산을 중지하였기 때문에 비스코스사만은 수입하

고 있다. 제직중의 실의 번수는 위사 8~105’s, 경사 12~80’s이

다. 

 

Q : 제품의 판매루트는? 최소 로트량은? 

A : 상사기능이 있는 컨버터(converter)가 염색공장에 임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염색가공 공장이 원단을 사서 가공하여 판

매하는 경우가 있다. 최소량은 빔 2개, 예를 들면 347m/빔이 

2개 소요된다. 모두 계절에 따라 변하므로 연간으로 체결되는 

계약은 없다. 

 

 ⑩ 소 감 : 유감이지만 정경이나 가호는 설명뿐이었고 현장을 볼 수 없었

는데, 그토록 많은 품종을 생산한다면 정경기 3대, 가호기 1대

는 너무 적다. 상당한 양이 빔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추측된다. 

 

(9) Honegger(이태리) 

 ① 창 업 : 100년 이전, 스위스에서 온 선조가 창업한 가족 회사, 정식명 

Cotonificio Honegger S.p.A. 

 ② 업 태 : 면방기, 100% 면직물의 다품종, 100% 수주생산, 70품종/일 

 ③ 규 모 : (방적)      (직포)     전종업원 



24,000추    150대      420명 

 ④ 생 산 : 240톤/월         100만m/월 

 ⑤ 제 품 : 코우머 비율 75~80%, 100% 면 

평균 37’s 평균 위밀도 34본/cm 160cm 폭,  

70% 부인·남자용 셔츠지 

30% Bed sheet, Blanket 

 ⑥ 설 비 : 

(방적) 혼타면 : Rieter Unifloc A1/1 3세트 

1대는 27표 혼면 

카  드 : Marzoli 오토레블러 부착 

중번수 원면 28kg/hr 

세번수 원면 22kg/hr 

예비건조 : 슬라이버 랩, 리본랩, 랩 포머, Rieter E 2/4 3대 

코우머 : Rieter E7/4 230nip/min 

연  조 : Rieter DO 2패시지 

VOUK 3대(1H×2D) + 1대(1H×1D) 

조  방 : Rieter 

Rieter F 1/1(신) 10대, 1,000~1,100rpm 

7in×6.5in 

정  방 :  

Ring :  ①Marzoli(단) 

 Rieter 6,000② 추 

 Zinser 320, 1,100③ 추×6대, 45mm, 오토도퍼 

코우머사 50’s 16,000rpm 



40, 30’s 15,000~15,500rpm 

Break Draft 1.18 

Total Draft 29 

연수 코우머 40’s 26.9 

코우머 30’s 21.3 

 Rieter 6④ 대, 1,000추 오토도퍼 

부착, 머지않아 오토코너를 연결  

사절 11~14본/hr·1,000추 

OE :  Schlafhorst ⑤ 오토코로 6대(휴대중) 

Ingolstadt 4대(휴대중) 

권  사 : Schlafhorst 오토코너  

Schweiter가 주력, 원형, 10드럼, 스플라이서 부착 

(직포) 정  경 : Benninger, 160cm 폭, 1대, 400m/min 

Benninger, 220cm 폭, 1대, 1,100m/min 

Supertronic 부분정경기, 1대 450m/min 

가  호 : Zell Procomat 3.3m 폭 1대, 2조식 

12개 실린더와 열풍병용 

컴퓨터 제어, 1.5억엔으로 최근 도입 Sucker 1대 

경  통 : Uster Auto Drawing Machine 1대(최신형) 

펀치 카드에 의한 선택, 200~250본/min 

직  포 : Sulzer 153in 90대, 2폭짜리가 많음. 능직에서 효율 95%, 운전

공 12~15대/인  

전대 도비 부착, 300rpm 

vamatex P 1001, 레피어 60대, 190cm 폭 



4색, 400~500rpm, 120’s/2의 Voil 제직  

Picanol PAT-A 에어제트 12대, 160cm,  

2Pick 8매 도비, 600rpm, 경·위 코우머 40’s, 경 54본/cm×위41

본/cm  

고밀도 직물을 제직중 

마이크로프로세서로 공정관리 

Ruti의 셔틀직기 60대중 12대를 운전중이었으나 순차로 

Picanol 에어제트와 Vamatex 레피어로 교체중, 바닥에 공조 송

풍용 구멍 3개 공사중 

검  단 : 2열로 검단기가 있으며, 검사가 끝난 직물을 운반하기 위한 

컨베어가 있다. 직물결점은 키보드로 입력하며 성적표와 함

께 출하 

 ⑦ 조  업 : 24hr/일×7일/주, 304~310일/년, 여름 휴가 3주간 전인원 420명 

 ⑧ 코스트 : 감가상각 : 방적 6년, 10년이면 설비교체 

직기 최고 5년 

직기는 빨리 감가상각하고  있다. 직기의 투자가 

끝나면 방적에 투자할 예정이다. 

전  력 : 자체 수력발전 40% 

물이 줄어 점차 어려워진다. 

매전 평균 8~8.5엔/kWh 

임  금 : 폭리 후생비 포함 연간 300만엔,  

1,500시간 노동, 1시간당 2,000엔 정도 

 ⑨ 전 략 : 상사기능이 있는 컨버터, 염색업자 또는 직포 동업자로부터 

100% 수주이며, 다품종·소로트·단납기 대응, 투자에 매우 적극



적, 직기로부터 시작하여 정방→코우머→조방의 순으로 계획 

 ⑩ 질  의 : 

Q : 100% 수주라고 하는데 고객은 어떤 데인가? 

A : 3부류가 있는데 주체는 컨버터이다. 이중에는 상사기능뿐이

어서 임가공하여 어패럴에 팔아넘기는 데와 염색설비를 자

사에 갖고 이는 데가 있다. 둘째는 동업 제직회사로서 구색

을 맞추기 위하여 사가고, 마지막으로 염색가공 공장이다. 

이 근처에 있는 대규모 날염공장도 고객이다. 대미 수출품 

등을 생산하고 있다. 

 

Q : 최소 수주 단위는? 

A : 품종에 따라 크게 다르나 평균하면 사염이 800m, 생지로 

10,000m인데, 생지로 2,000m일 때도 있다. 판매원은 아주 

적어 세일즈 매니저 포함 2.5명 이외에 Commission Base(수

수료는 1.5~2%)의 대리점이 4~5개점 있다. 

 

Q : 매우 훌륭한 공장이며, 투자에도 주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코스트나 채산은? 

A : 방적 코스트의 구성비는,  

원료 20~25%       판매비 2% 

인건비 30%        감가상각 10~12% 

전력  4~5%        금리 10~12% 

소모·수선 8% 

최근 4년 정도는 경기가 좋아 15~20% 불었다. 88년에는 좋



지않았으나 89년에 들어서 좋아졌다. 투자는 감가상각과 동

일하여 10~12%, 월산 100만M로 연간 매상은 40억엔 

 

Q : 실 시세는 어느 정도인가? 

A : 미면 코우머 40’s의 경우 → 희망가 800엠/KG이나 (고품질), 

실세는 760~770엔/KG 

코우머 30’s의 경우 → 희망가 710~720엔/kg이나,  

실세는 680~690엔/kg  

(88년은 550엔/kg) 

 

Q : 향후의 경영, 투자방침은? 

A : 규격제품은 이익이 적기 때문에 어려운 품종을 선택하여 

Quick Response에 힘써, 서독에도 수출하고 있다. 품종교체

는 손이 많이 드나 EC 시장에서는 유연성이 요구되고 있다. 

투자는 보신 바와 같이 지금은 직포에 투자중인데, 이것이 

끝나면 정방기→코우머→조방기 순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정방에서는 롱 프레임으로 하여 링크코너로 하는 것은 노

임 뿐만 아니라 품질 면에서도 유리해진다. 특히 에어제트

로 되면 효율에도 영향을 준다. 

 ⑪ 소 감 : 코스트중에서 인건비는 거의 일본과 동일한데 원료비의 비중이 

매우 적으며, 전력이 싼 것이 주목된다. 일본과 달리 원면은 쌀

때에 오너가 대량으로 구입하고 있어 고정비에 가까운 감상이

다. 

북직기를 목격한 것은 여기뿐인데 이것도 셔틀리스와 교체 공



사중. 방적, 제직 모두 최신예 설비로 차례로 교체중이다. 이렇

게 엄청난 설비투자를 잘도 할 수 있다는 위협을 느낄 정도의 

큰 금액과 5~6년의 빠른 상각에 놀랄 뿐이다. 

이태리의 방직업은 대단히 이익을 올리고 있는 모양으로서 놀

랄 뿐이다. 어찌됐던 유럽권(스페인도 포함하여)은 포르투갈, 이

태리 등의 남부유럽이 주류가 될 듯 싶다. 

 

(10) SITIP(이태리) 

 ① 창 업 : 1963년 삼형제가 기모업으로부터 시작하여 150대의 기모기를 

갖는 업계 최대의 회사가 되었다. 73년부터 사업확대에 착수

하여 현재는 산하에 나일론 방사로부터, 직포, 편성, 염색가공 

뿐만 아니라 금융, 상사까지 합하여 12개 회사를 거느리는 신

흥그룹(1개사는 말타도, 그외는 모두 이태리 소재) 정식명 

SITIP Industrie, Tessili 

 ② 업 태 : 염색가공(어패럴, 가정용 섬유품, 산업용 직물 등)의 임가공(그

룹내로 부터가 50%, 외부 50%) 

 ③ 규 모 : 연간 8,000만m를 처리, 종업원 180명(그룹 12개사로는 1,000명), 

현재 트리에스테시에 방기 45,000추, 직기 240대, 연산 2,200만m

의 방직공장을 건설중. 완성시에는 동공장의 직물가공도 인수한

다. 

 ④ 설 비 : 3억엔의 도입한 최신 연속정련장치를 비롯하여, 머서화, 샌퍼라

이징, 연속 및 배치염색, 날염(로터리 12색 12대를 설치중. 계속

하여 스크린 12색 1대 도입가정), 브러싱, 쉐어링, 라미네이트 

가공 등 각종 설비 거대한 공장의 입구에는 국산 뿐만 아니라 



세계각국의 원단이 쌓여 있어, 1권 5,000~6,000m의 거대한 롤로

서 대량 처리하고 있다. 

 ⑤ 조 업 : 1일 24시간, 토요일은 12:00까지, 연간 325일, 1교대 50명 

 ⑥ 전 략 : EC 통합을 겨냥하여 적극적 설비투자로 가공공정의 합리화, 근

대화에 주력함과 동시에, 다품종 소로트의 시류에 대응하여 수

주하면서도, 소로트를 될 수 있는 대로 모아서 대량처리로 합리

화를 도모하고 있다. 

 ⑦ 질 의 :  

Q : 매우 활발히 투자하고 있는데 

A : 밀라노의 대성당이 항상 무언가 공사하고 있는 것과 같다. 

여기서 보이는 배수처리 시설이 있는 곳은 지난 봄까지는 

초원이었다. 87년에 세운 직포공장에서는 이미 교체계획을 

세웠으며, 트리에스테시에도 방적공장외에도, 92년중에는 5

번째의 염색가공 공장을 하나 더 건설예정이다(이 지역은 

유고슬라비아 국경근처로서 과소지 원조 제도에 의하여 6%

의 저금리 융자(보통은 12%)를 받을 수 있다고 함). 

가공설비의 감가상각 년한은 5년이다. 

Q : 원단은 어디서 오고, 가공후는 어디로 가는가? 

최소 수주로트은? 

A : 70% 수입품, 나머지는 국산이다. 고객이 인도나 파키스탄 등

으로부터 사오기도 하고, 일부는 우리도 수입하고 있다. 가공

후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원칙적으로 임가공을 주로 하고 

있다. 품질이나 길이는 그때 그때 다르나 고객이 갖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시장이 갈수록 다양화하고 있으



므로 지금은 소로트라도 안 받을 수가 없다. 300m라도 받고 

있다. 소로트이지만 모아서 크게 하여 가공하고 있다. 

 ⑧ 소 감 : ·공장내에는 5,000~6,0000m의 가공단 롤이 많이 있었다. 자세히 

보면 롤 한 개에 많은 색이나 조직이 다른 다품종이 감겨져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품종을 대량으로 처리하려면 매우 잘 

짜여 진 대량생산 방식을 채용하지 않으면 도저히 무리일 것

이다. 그렇다고 하여도 1교대 50명은 너무 적지는 않은지, 보

전공은 거의 없다는 말이었다. 

·26년전에 조그마한 기모업으로부터 시작하여 합섬제조, 방적, 

제직, 편성, 염색, 금융, 상사까지 12개 회사를 거느리는 대그

룹으로 확장한 신흥노력답게 매우 적극적이며 견학한 곳에서

만도 돈을 아끼지 않고 지금도 대형 최신기계를 신설중이었

다. 뿐만 아니라 목하 트리에스테시에 면방공장을 걸설중이며 

92년까지는 추가하여 염색공장을 이곳에 건설예정이라고 한

다. 

·어찌되었던 이태리 전체의 투자의욕은 엄청나게 강하다. 금년

에는 섬유시황이 회복한데다 투자가 적극적인 기업일수록 이

득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을 만

치 거액을 설비 투자하여 Scrap and build 또는 증설중이다. 임

금, 노동시간으로 봐서 인건비는 싸지 않으므로 장차의 EC 

통합을 겨냥한 승산을 감안하고 있는 것 같았다. 

 

(11) Filartex(이태리) 

 ① 창 업 : 1958년 형제 5명이 창업, 시장확대와 기술적 요인에 따라 최근 



제2공장을 시설하였다. 방문한 곳은 1988년 가을에 오픈한 신공장이었다. 정

식명은 Filati Filartex S.p.A. 

방문 당시 이태리 방협의 회장 회사였다. 

 ② 업 태 : 매사전문의 면방적, 색사도 판매. 

 ③ 규 모 : Ring방적 10,800추, OE방적 2,160드럼 이외에 4개 공장이 있다. 

 ④ 생 산 : 10,000톤/년, 40%가 코우머사, 일부 카드사(미면, 이집트면) 

60%가 OE사 

 ⑤ 번 수 : 5~10’s 데님용, 코우머 40’s 등 니트용 

20~30’s 내의용, 특색은 색염사 

 ⑥ 설 비 : 연조의 일부와 권사, OE 이외는 모두 Marzoli의 최신기를 도입

하고 있다. 

(Ring 공장) 

혼타면 : Marzoli 위로부터 뜯어내느 식 

Automatic Plucker→B 41형 Mixer→B136 control feed 1세트, 

420kg/hr 

카 드 : Marzoli C 300형 High Production 카드기 10대, 

40kg/hr(60kg/hr까지 가능) 

예비연조 : Vouk SHI-E 3대, 1딜리버리 42본합 

4,500mm/min, Marzoli사 Sliver drawing winder SR34 1대 

코우머 : Marzoli RX 1형 8대, 300nip/min 4-Lap Transport System 

LTX-4 

연  조 : Vouk SH 2/DE, 2딜리버리, 오토레블러 부착 2대, 

300m/min 

조  방 : Marzoli BC16, 오토도퍼 부착 1,150rpm 



정  방 : Marzoli NSF 2/L-SD 2(오토도퍼 부착) 10대  

Utit사제의 조사 반송장치로 예비조사가 순회 

권  사 : schlafhorst의 최신형 Auto Spin Coner에 연결 

낙면자동처리기 : Italiana Press 

포  장 : Pallet 위에서의 Sealing package 방식, Carto box와 재료비

는 같으나 사람 손을 생략할 수 있다. 

· 혼타면에서 권사까지 전부 Uster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OE 공장) 

혼타면 : Marzoli 5~16’s 용, 1열, 600kg/hr,  

20~30’s 용, 1열, 계 2세트 

카  드 : Marzoli C 300형 30~58kg/hr 

연  조 : vouk 

정  방 : Schlafhorst 오토코로 216드럼×10대 

  ⑦ 조 업 : 24hr/일, 7일/주, 340일/년 

5조 3교대(1교대 8hr) : 3일 출근, 2일 휴일의 연속 

· 노동시간 최고 32hr/주, 1,600hr/년, 결근율 10%, 이태리에서

도 근무시간이 짧은 회사 

· 공장연휴는 하절휴가 3주간, 부활절과 X-mas 각 2일, 개인의 

연간휴가 4주간+유급 11일 

 ⑧ 전 략 : 특히 색사분야에서의 다양화와 신속대응으로 고객의 요망에 대

응 구인란에 대비하여 극력 최신 자동화기를 도입하고 있으며, 

고속 운전으로 스페이스의 합리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그림 3-1> Filatex사의 공장 레이아웃 

 

 

 ⑨ 질 의 : 88년의 조사단도 방문한 공장이며, 약 1개월전 OTEMAS (오사

카 국제섬유기계전시회)로 방일, 면업 클럽에서의 일이 방적간

담회에 출석한 Bonadei 사장에의 답례를 겸한 견학, 따라서 회



합은 사장의 방일소감이 중심이다. 

·일이 간단회에서 놀란 것은 이태리는 모두 고객과의 직거래

인데, 일본에서는 거의가 상사경유인 점. 안전을 위해서인 것 

같이도 생각되나 고객에 대하여 신속유연한 대응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느꼈다. 

·우리들에게도 유연성에는 문제가 있다. 일본에서는 원면을 상

사에서 일괄구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태리도 연구해 보겠다. 

·일이가 모두 구인란이어서 어쩔 수 없이 자동화가 필요한데, 

문제는 운전속도이다. 이태리에서는 카드 40kg/hr, 코우머도 

300nip/min으로 운전하고 있어, 건물 스페이스는 전방이 50%, 

정방, 권사에서 50%를 차지한다. 건설비는 이태리가 높은데 일

본보다 컴팩트하므로 총 코스트로 보면 일본보다도 30% 싸게 

친다(그림 3-1). 

여기는 부지 25,000m2, 10,800추에 건평은 6,600m2으로 원면창고

(2개월간 보유)까지 포함하여 1추당 0.7m2 정도이면 된다. 

 

Q : 염색면사는 100% 수주생산인가? 

A : 규격번수 색사는 12색, 번수가 다른 것을 넣으면 60품종(각색 

100~200kg)을 항상 재고(약 90톤)로 갖고 있어 즉납체제를 취

하고 있다 .그외는 수주로서 어떤 색사라도 공급하고 있으며 

납기는 약 2주간이다. 

 

Q : 실의 판매법과 담당자수는? 

A : 전사 5개 공장에서 종업원 210명(이중 관리부문 25명)이며, 연



산 10,000톤에 대하여 세일즈맨 2명과 대리점, 브로커 5명정

도로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국내와 유럽 각국(50%를 수출)에 

Sub-agent가 있다. 마진은 1.5~2%정도이다. 

⑩ 소 감 : ·88년에 오픈하였다는 새 공장은 양측이 큰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매우 현대적이며, 공장이라기보다는 상시 전시되고 있는 

쇼룸이라는 느낌이다.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서 자동화 기계를 

도입해 슬라이버데이터, 링데이터 등 공정관리를 돕는 Uster의 

Mill-data시스템을 갖추고 품질이나 조업상태를 언제나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취하고 있다. 다만 일본에 비해서 품질적으로

는 그다지 좋지는 않으나 색사 등 각 최종용도에 대응한 필

요품질은 확보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일본과 유럽의 실 시세동향의 관련성을 찾아보려고 동경시장

의 면사 40’s 시세동향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있었다. 사장이 

직접 공장안내로부터 계기조작에 이르기까지 몸소하고 있는 

것은 유럽 방적에 공통된 타입이다. 

·창업 30년째로서 많은 공장들이 어쩔 수 없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2개 공장을 신설하였다고 한다. 전술한 SITIP사의 

공장신책중의 이야기와 더불어 이태리 방적의 활력을 보는 

느낌이다. 

 

(12) Colorfil(이태리) 

① 창 업 : 1962년, 3형제가 시작, 1명은 고인이 되어 지금은 2명. 정식명은 

Colorfil S.p.A. 

② 업 태 : 실의 머서화, 염색의 100% 임가공, 최근 져지의 염색도 시험적



으로 시작하였다. 

③ 규 모 : 종업원 88명, 일산 10톤 이상의 3개 사염공장중의 하나. 이 업

계는 가내공업적으로서 4톤/일 이하의 사염공장이 대부분이다. 

④ 생 산 : 머서화 7톤/일 

콘염색 5톤/일 

제 품 : 소재는 면, 폴리에서트, 폴리노직, 마 등 각종 

⑤ 설 비 : 배치 용량 

행크 머서라이징 최소 16kg~최대 440kg 

(배치 단위 16kg, 81kg, 180kg, 360kg, 440kg) 

콘염색 최소 20kg~최대 550kg 

(배치 단위 20kg, 100kg, 200kg, 300kg, 550kg) 

·탈수, 건조, 포장은 자동화되어 있으나, 그 외는 수작업이 많

다. 

·배수 처리설비 물 사용량은 2,800톤/일 

(우물 깊이 100m와 160m의 2개) 

⑥ 조 업 : 6:00~22:00, 주 5.5일(토요일은 반일) 

⑦ 전 략 : 다품종 소로트, Quick Delivery, 납기는 고객에 따라서도 다르나 

표준은 3주간, 급한 때는 2일만에 납품할 때도 있다고 한다. 초

소 수주량은 전기 배치 단위와 같다. 

⑧ 질 의 : 

Q : 판매에 대하여 

A : 100% 임가공 고객은 150사, 방적(Filartex도 그 중의 하나), 

컨버터 등 각각. 세일즈맨은 없다. 본인(Beulli 사장)은  총

무, 영업을 겸임하고 있으며 컬러매칭도 하고 있다. 



 

Q : 수주량의 변동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은? 

A : 수주량은 언제나 상하한다. 염색쪽은 아직 변동이 적으나 

머서라이징(니트와 재봉사용)은 7월부터 익년 5월까지가 시

즌이며, 6~7월은 20~25% 수주가 줄어든다. 일이 없을 때에

는 기계의 보전을 하고 있다. 

 

Q : 수입사도 있는가? 

A : 시리아, 터키, 파키스탄 등 여러 곳에서 들어오고 있다. 모

두가 사염용이다. 

 

Q : 개발연구, 기타 문제점에 대하여 

A : 염색의 새로운 기술 등 항상 방적과 염색이 협조하여 하고 

있다. 문제는 언제나 있다. 색차라든가 허용범위 등이 있다. 

생태학의 문제 때문에 염료의 증산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

도 문제이다. 

 

Q : 채산은 어떤가? 경합은 있는가? 

A :다행이 꾸려나가고 있으나, 언제나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

도 있다. 지금은 좋지 않다. 유행이 바뀌면 가격교섭의 기회

인데 근 5년 정도 변하지 않고 있다. 경쟁 상대는 있다. 일산 

10톤 이상은 이 공장을 포함하여 3개사가 있는데, 이외에 4톤 

이하의 조그마한 가족기업이 이 지역에 집중해 있다. 일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⑨ 소 감 : ·탈수, 건조, 포장은 자동화되어 있고 그외는 수작업이 많으며 

중기업적인 염색공장인데 이태리에서는 3대 회사중의 하나이

다. 

·이와 같은 세밀한 대응과 근기를 필요로 하며 결코 편안하지 

않은 작업환경에서 부지런히 경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모여서 

이태리의 섬유산업을 받치고 있으며, 이것이 차례로 신예설비

로 변신, 증설해가는 활력을 자아내고 있다고 느꼈다. 

 

4. 단체 등 방문조사 

(1)유럽의 방적설비 동향과 노동사정(그림 4-1~4-5, 표 4-1) 

방문처 : Murata machinery Europe GmbH. 

Tomem Textilmaschinen GmbH. 

 

<표 4-1> 유럽 각국의 각종 정방기 추수비교(1988년) 

 

 



 

<그림 4-1> 유럽의 주요 섬유산지(■ 표시) 

 
 

·유럽에서는 1992년의 EC통합의 동향 뿐만 아니라, 폴란드를 비롯한 동

구제국에서도 정치, 경제개혁이 상상할 수 업을 만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면에서의 무국경화는 급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 지역의 

섬유산지를 참고로 제시한다(그림 4-1). 

·그림 4-2는 유럽의 정방기 설비추수이다. 이태리가 톱으로서 620만추인

데 최근 급증하여 700만추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단섬유, 장섬유

의 Ring 및 OE별로 보면 그림 4-3~4-4와 같은데, Ring은 단·장 모두 이태리

가 톱이다. 특히 장섬유 부문에서는 약 400만추로 월등히 많은 것이 주목된

다.  



 

<그림 4-2> 유럽 각국의 각종 정방기 추수의 비교 

 

 

 

<그림 4-3> 유럽 각국의 단섬유용 Ring 정방기 추수의 비교 



 

<그림 4-4> 유럽 각국의 장섬유용 Ring 정방기 추수의 비교 

 

 

<그림 4-5> 유럽 각국의 OE 정방기 추수의 비교 



 

OE에서는 체코슬로바키아가 발상지답게 톱이며, 그외는 뚝 떨어져서 서독, 

프랑스로 이어지며 이태리 다음으로 동독이지만 최근에는 이를 앞지르고 있

는 것으로 생각된다. 

·유럽방적의 설비동향을 와인더를 중심으로 보면, 1983년 파리의 ITMA(유

럽섬유기계전시회)까지의 7~8년간은 면방은 불황으로 거의 투자되지 않았었

는데, 83년부터 이태리의 모방에 정방, 와인더가 도입되어 실적이 오른 후로, 

84년경부터 면관계에도 신증설이 시작되어 방기전반에 걸쳐 세계적으로 메

이커들의 수주가 급증하였다. 

·와인더의 출하는 85년부터 급격히 늘기 시작하여 87,88년에도 링크코너

를 중심으로 2개 품종 타입이 대폭으로 늘고 있어, 여기에서도 다품종 소로

트화, 생력화가 급속히 추진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출하선으로서는 톱이 이태리, 다음이 스페인으로 이 두나라에서 과반수

를 차지하고 있다. 이태리의 경우, 3년전에 면방이 불황에서 호전하였을 무렵



부터 교체가 시작되어 상당히 도태된 상황에서 이익을 올린 곳은 별개 회사

를 만들어 공장을 신설하였으므로 링크코너가 중심으로 되어있다. 스페인은 

오래된 공장이 많아서 Bobbintray식이 많다. 이태리에서도 모방은 품종이 더 

많으므로 tray식이 많다. 

·어찌되었던 이와 같이 생력화가 추진되고 있는 배경으로서는 구인란과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가 있다. 서독이나 스위스의 경우는 터키인과 이태리 

남부인이 많다. 이태리의 방적은 북방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들 자신이 이태

리 남부인을 좋아하지 않으며 모로코 같은 지방의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다. 

각국이 모두 섬유산업에의 취업의욕이 낮으며 채용하여도 노동의욕, 지식이 

모두 낮고, 상질의 노동자는 임금을 올려줘도 잘 와주지 않는다. 

·종업원의 기숙사까지 갖고 있는 데는 없다. 주택을 값싸게 제공하고 있

는 곳은 있어도 일본처럼 사택이 완비되어 있는 곳은 없다. 

·근무시간은 각기 다르며, 서독에서도 24시간 조업하는 공장, 토요일과 

일요일만 변칙 교대로 2교대하는 곳도 있으나, 제일 많은 것은 6:00~22:00까

지의 조업이다. 

·임금에는 최저임금제가 있는데 이것과는 별개로 공원급에서 확보할 수 

있는 상한은 2,000마르크(15만엔)의 13개월 지급이다. 상여금은 없으나 X-mas

에 1개월분을 지급한다. 사회보험, 복지후생비도 포함하고 있다. 세금이 

30~50%로서 높기 때문에 생활이 상당히 어렵다. 참고로 서독의 일반 세일즈

맨의 실수령 급료의 평균은 4,000마르크이다. 

 

(참고) 

·서독의 외국인 노동자 사정 

·전후의 서독은 심각한 노동자 부족을 당하여 1955년부터 이태리로부터 



시작하여 근인 8개국과 소위 [Gast-arbeiter(초시 노동자)]라고 하는 외국인 노

동자 모집의 정부간협정을 체결하였다. 

·무두가 초대 노동자는 아니지만 현재 서독주재 외국인은 약 472만명이

다. 이들 중 가장 많은게 터키인으로 약 151만명으로서 전회국인의 32%를 

차지한다. 제2위는 유고슬라비아인으로서 약 60만명이다. 한때는 서독정부가 

[자발적인 귀국]을 장려한 일도 있으나 효과가 없었으며 지금은 동화정책으

로 전환하였다. 

 


